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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27번  십자가 바라보며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7번 

19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Edward Oh • Olivia Baek • Hyo Yeong Lee 

8시 미사  Stella Park • Jacob Park • Noah Hong  

9시 30분 미사   Aiden Nam  Olivia Baek  Emma Lee  Hyo Yeong Lee Audry Oh • Vincent Ro • Alex Park  

11시 미사  Brian Kim • Jacob Lee • Lucas Yun  

5시 미사  • •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 지 않으 면  

한 알 그 대로  남고 ,  

죽 으 면 많은  열매를  맺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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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순 제5주간을 맞이하는 오늘은 3월 17일로 전

통적으로 아이리쉬(Irish)의 수호 성인 ‘성 패트릭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뉴욕에서 퍼레이드가  

어제 토요일에 미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

에서 아이리쉬의 민족적 자긍심이 가득한 가톨릭 

잔치입니다.  

 

  패트릭 성인은 사실 아이리쉬 사람이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아일랜드 전승에 의하면 성인은 5세

기 로마의 식민지인 지금의 영국 브리톤에서 태어

나 청소년 때 아이리쉬 해적에 납치되어 노예로 6

년간 착취당하다 도망하여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

갔다가 훗날 사제가 되어 다시 돌아갑니다. 하느님

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느님의 말씀과 예

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그렇게 아일랜

드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서 성인의 용서와 화해가 돋보입니다. 그렇게 패트

릭 성인은 아이리쉬 교회와 뉴욕 대교구, 등 전통적

으로 여러 켈틱 지역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 시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성지 주일’을 기점으로 성주간에 들어가며 성

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40일간의 기도, 재계, 단식 

그리고 자선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통한 

부활에 동참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정진하여 부활 성야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

다.  

 

  이를 위해 오늘 친교실에서 있는 뉴욕 헌혈 행사

에 많이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부한 피

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헌혈이 진정

한 사순의 기도와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어 세상

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영광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과업을 완수하시

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제자들 앞에

서 당신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의 때는 바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고, 세상의 우두머리, 즉 사탄이 예수

님께 패배하여 밖으로 쫓겨날 때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사탄을 심판하여 사람들을 구원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그

리고 성령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

과 죽음을 수반합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알려주십

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에 들어 올려져 고난을 받으

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은 저주라고 여

기고 파멸이라고 여기는 비참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사랑의 희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때, 하느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주에 발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 하신 것처럼, 예

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당

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

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이는 

나아가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리고 그 희생적 믿음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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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

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

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요한 12: 24-26)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길은 목숨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과 같은 나쁜 생

각들, 욕망, 시기, 질투, 간음, 이기심, 두려움 등을 미

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희생이 쉽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

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

고 말할까요?” (12: 27)  다가오는 죽음에 직면한 예

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쉽게 하

신 말씀과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

광을 위해 기도하고 성찰하고 인내하며 꿋꿋이 걸

어간 굳은 믿음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걸

어간 길입니다. 

 

  그렇기에 피하고 싶은 순간, 산란한 마음을 다스

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

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12: 27, 28) 이 고

백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

러냅니다.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을 뛰어 넘어 깊은 

신앙의 승리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 하늘의 아버지도 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

게 하겠다.”(12: 28) 

 

  신앙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예수님

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능

하게 만들지 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을 믿음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길이 편하

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거부하

지 않고 용기를 내어 감당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혼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그중에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그렇

고, 예수님의 피땀을 닦아 준 베로니카가 그렇고, 예

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키레네 시몬이 그렇

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신앙의 중요하며, 각자의 신앙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

기에 당신께서 그함께 계시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를 증명합니다. (참

조 마태오 18: 20) 또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

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12: 26) 

 

  신앙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지만, 쉽게 해주지

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운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

어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 솔직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저녁 7시-9시)의 판공성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주님과 함

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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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5주일  
 

셋째 주일 (3월) 알 림 

 공동체 소식                                                                                                                    

성인 견진반 첫 모임   

첫모임 : 3월 17일(오늘)  12:30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세미나실  

견진날짜 : 5월 19일(일)  

특별헌금   

3월 29일(금)   성지 기금 (Holy Land)  

사순 특강  

3월 22일(금)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헌혈 행사   

부활 판공성사  

주일학교 부활 판공성사  

브루클린 교구 타 본당 판공성사  

브루클린 교구 외 타 본당 판공성사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22일 꼬미시움 

3월 29일 
(3 p.m.)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배종섭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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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4년 3월 17일 

제대꽃 봉헌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꽃 봉헌을 하

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사목 데스

크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유아 세례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 

유아세례 부모교육   

일시 : 4월 6일(토)  5 p.m.  (정 토마스 교육관)  

성당 진입로  

레지오 단원 모집  

2024 여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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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3월 24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성물 서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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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생활 상담  

꼬미시움 평의회  
Flushing 1구역 1반  

   

143-59 37th Ave. 3Fl. Flushing, NY  

반장 : 백영덕 데레사 (646) 354-3959 

Bayside 구역 4반  

3월 24일(일)  6 p.m.   윤건 토마스 Home   

209-19 35th Ave. Bayside, NY  

반장 : 권 세실리아 (646) 812-0804 

Whitestone 구역 1반  

3월 21일(목)  1:30 p.m.    성당 친교실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울뜨레야  

메주 픽업  

Flushing 2구역 1반  

35-20 Union St. Flushing, NY  

반장 : 서희화 스텔라 (347) 308-3420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3월 21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55-06 99th St. Corona, NY   

반장 : 손영신 헬레나 (347) 207-2878 

어머니연합회 음식판매  

맛있게 만든 김치째개와 떡볶이를 판매합니다.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3월 24일(일)  9:30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경로의 날 도네이션  

베드로회 총회  

3월 17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4년 3월 17일 

알 림 알 림  

  





    미사 봉헌                                                                                             2024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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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Mar. 29th(Fri)   Holy Land  

Cornerstone Meeting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Mar. 24th (Sun)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Lectures for Lent  
Date : Until Mar. 22nd(Fri) (Every Friday) 8 p.m. mass  

Blood Drive  

Lent Confession  
Mar. 19th (Tue) 10 a.m. –12 p.m. & 7 p.m. – 9 p.m. 

Sunday School Student — Lent Confession  
Mar. 19th (Tue) 7 p.m.  

Diocese of Brooklyn Lent Confession (Nearby)   
Mar. 20th (Wed) : Bayside Church 
Mar. 21st (Thu) : Brooklyn Church  
Mar. 22nd (Fri) : Woodside Church  
Time : 8 p.m.  

Other Than Diocese of Brooklyn   
Mar. 21st (Thu) : Long Island Church  8:30 p.m.  

Infant Baptism  
Apr. 7th (Sun)   12:30 p.m.  Church  

Pray The Chaplet of Divine Mercy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Health Fair - Sunday, April 7th  
We are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
ioners. The blood test will be held on Sunday, 
March 24th and will cost $35. Blood test results 
will be available on the day of the Health Fair. 
Blood Test Date : March 24th (Sun) 9 a.m. -1 p.m. 
Blood Test Location : Church Basement  

Dr. Park, cardiologist, will bring Echocardiogram. 
Over 10 major department have doctors participat-
ing.    

2024 St. Paul Summer Camp  

Father Joseph Veneroso Feast Day  

 

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Education 
Center 

Church 

Left 
Turn 

Right 
Turn 

P
ar

ki
n

g 
Lo

t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Apr. 6th (Sat)   5 p.m.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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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March 17, 2024 

  
 
 

 For increased vocations to diverse ministries which life abundance to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civil authorities who, through prayer and meditations, grow to value the enduring power of loving chari-

ty, especially towards those who are victims of poverty and hate, we pray to the Lord. ◎ 

 For sincere willingness to be less judgmental and turn from condemnation and grow into charity,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dedicated to faith formation, and for those whom they share the treasures of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For undaunted faith in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and n our elect, catechumens, and candidates, we pray 

to the Lord. ◎ 

 In 1987, with permission from the bishop of Albany, N.Y., Sr. Luise Principe started a secular 
institute for men and women called “Franciscan Missioners of Jesus Crucified.” They seek to connect 
the suffering of Jesus with the suffering of the world through their own suffering. You see, almost all 
the members of this group have visible handicaps, including Sr. Luise, who has been confined to a 
wheelchair for most of her life due to multiple sclerosis. This group literally takes their mission from 
the crucifixion of Jesus. “Jesus did his greatest work,” she explains, “when he could move neither his 
hands nor his feet.” So rather than seeing their handicap as an excuse to do nothing, this group of ded-
icated missionaries sees their handicap as a validation of their calling to raise up the cross of Christ 
that others may be drawn to Jesus to discover their sufferings in his and his sufferings in theirs. 
 
 In today’s gospel from John 12:20-33 Jesus tries to prepare his disciples for the coming catas-
trophe of his arrest and crucifixion. He likens his death to a grain of wheat falling to the ground and 
dying so that it can produce much fruit. But he goes on to say that the manner of his death—
crucifixion—instead of repelling people, would in fact draw all people to himself. How is that possi-
ble? Consider how humiliating, shameful, horrifying, not to mention tortuously painful crucifixion is. 
Its purpose was more than to punish anyone who challenges Roman rule, it was to serve as a warning 
that the same fate awaits others who dared to oppose Rome. That’s why it was public. But Jesus turns 
this intimidating means of torture on its head. Rather that repulse people, his cross would actually 
draw all people to himself. Why? Because when people look at the crucifix and consider this dejected, 
abandoned and betrayed criminal is the Son of God, they will recognize their own human condition in 
his, like Sr. Louise and her community does, for they too can move neither their hands and feet. So we 
surrender to God our faults, failures, our wounds and weaknesses and ask God to use these to spread 
the gospel to everyone looking for meaning and purpose in lif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of Lent                                                                                                                      March 17, 2024 (Year B)  No. 2678 

Responsorial Psalm                                                                                                     Psalm 51:3-4,12-13,14-15 

◎  Create a clean heart in me, O God.  

○  Have mercy on me, O God, in your goodness; in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wipe out my 

offense. Thoroughly wash me from my guilt and of my sin cleanse me. ◎ 

○  A clean heart create for me, O God, and a steadfast spirit renew within me. Cast me not out from 

your presence, and your Holy Spirit take not form me. ◎ 

○ Give me back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a willing spirit sustain in me. I will teach transgressors 

your ways, and sinners shall return to you.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Jeremiah 31:31-34 (35B) 

Second Reading  

  Hebrews 5:7-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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